
한국경제, 연평균 5-6% 성장
LG경제연구원 , 2007년까지 인구 노령화 추세 걱정 무

한국경제는 2008년 이후 5년간 고성장·저물가 시대가 도래하고 2013년 이후에는 장기 저성장 기조로 접어

들 전망이다.

LG경제연구원이 경제활동인구 구조를 기초로 실질GDP(국내총생산) 성장률을 예측한 결과, 2008년부터 2012

년까지 5% 후반에서 6% 초반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3%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.

성장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연령층을 구분해 성장률을 추정했는데, 인구구조상 한국경제가 3단계 구조적인

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.

2007년까지 1단계는 성장을 촉진하는 장년층이 증가해 현재와 비슷한 5% 초반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물가는

4%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이어 2012년까지 2단계는 성장률이 6%대로 높아지고 물가는 3%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. 베이비

붐 세대가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은 후기 장년층으로 대거 진입하기 때문이다.

그러나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2013년 이후 3단계에는 성장률이 차츰 떨어져 2020년에는 3% 수준으로

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.

LG경제연구원은 추세적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겠지만 향후 10년간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아질 것

이란 분석결과가 나왔으며, 2008년 이후 5년간을 장기 저성장시대에 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

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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